
 2021 학산마당극놀래 전문가 총평[2] 

 "2021 학산마당극 놀래에 대하여"

 이찬영 2021 부평풍물대축제 기획단장

 ❍문화와 예술은
- 문화는 한 가지로 정의내리기 어렵다. 
   다만 문화는 광의의 개념으로 삶의 총제적 양식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예술과 관련된 문화는 ‘전라도 사람들은 모두 소리를 잘 할 것이야’, 풍물축제가 열리는 부평에 사는 사
람들은 모두 풍물을 좋아하나?, 아마도 미추홀에 사는 사람들은 연극을 보는 것을 즐기거나, 실제 자신이 
실행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결국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삶은 일과 놀이가 결합된 형태라 생각한다. 학산마당극놀래를 함께 하는 주
민들과 예술 강사, 기획과 제작 지원하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화를 꿈꾸는 도시로
서 미추홀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미추홀의 문화적 지역자원- 물적기반
-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는 문화예술 예산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알차게 쓰이고 
있다.
- 대형 문화기반 시설은 없지만 ‘학산소극장’,‘문학시어터’,‘돌체’, 수봉산극장 등 주민 밀착형 소극장이 많
이 있다.
- 미추홀은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오랜 기간 주민공동체사업을 통해 공공의 주민공동체인 주민자치회와 작
은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다.
- 학산마당극 축제를 지원하는 미추홀구의 예산 - 좀더 확대해야겠지만 -과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마당극 축제를 지원하는 지원기관인 학산문화원이 잘 자리 잡고 있으며, 문화원의 적극적이고 좋은 활동가
들이 많은 것은 좋은 지역자원이다.
- 벌써 7년 동안이나 참여한 좋은 마당예술동아리가 있는 것도 좋은 물적 기반이다. 동아리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스스로 재정을 마련하는 것과 활동방식에 대하여도 확대해야 한다.

 ❍학산마당극놀래의 내용에 대하여
- 마당극이 가진 성격상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창작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주제, 미추홀의 문제 등을 이
야기하기 쉬운데, 실제 시민, 주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스스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극은 주제의식이 명확한 장르이기에 주민들이 어떤 악기를 연습하고 재
현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태로 창작하여 함께 하는 의미가 있다. 시민이 스스로 사
고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산마당극 놀래
-처음 문화 기획자들이 탑다운해서 마당극 놀래를 만들었다면, 이후 다양한 시민동아리, 시민문화모임이 
바툼업해서 축제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문화도시는 문화 하드웨어, 문화예술 장르의 발달, 축제의 발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시민
들이 삶의 주인이 되는 시민 문화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스스로 갖춘 문화력을 가지는 
것은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동력이다. 문화력을 갖춘 민주적인 시민들이 활동하는 생활
예술활동이 번성하는 것이 미추홀이 꿈꾸는 문화도시가 아닐까 생각한다.


